
  정부는 11월 15일(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하여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23년(1~10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0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며, ‘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4개월간(7~10월)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취준-적극형) 직장경험x, 구직의욕↑ (취준-소극형) 직장경험x, 구직의욕↓,
(이직-적극형) 직장경험o, 구직의욕↑ (이직-소극형) 직장경험o, 구직의욕↓,
(취약형)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니트화 위험성↑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재학] 먼저 재학 단계부터 조기 개입을 강화하여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12→50개교)하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24년, 20개소)도 신설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총 7.4만명(민간 4.8만명, 공공 2.6만명)

으로 확대하고 일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 강화

- 비진학 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신설, 
7.4만명에 일경험 기회 제공

- 취업초기 청년의 직장적응을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 신설
- 쉬었음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도입,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프로그램 강화

보도시점 2023. 11. 15.(수) 08:00 배포 2023. 11. 14.(화) 15:00

보도자료



 더불어,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

기술자격 응시료를 50% 할인 지원할 계획이다.

 [재직]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

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10개 지자체, 44억원)을 도입하여 직

장적응을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50→850개소) 및 컨설팅 지원(연 400개소)을 강화한다.

 [구직] 마지막으로는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개선한다.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9천명으로 

확대하고,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니트청년 특화 일경험(6천명)을 신규 도입하고 청년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특성별 취약청년 지원

  다양한 환경적인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13억원) 도입,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200만원)을 

신설하는 등 특화지원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참여 장애요인을 해소한다.

 인프라 개선

 [발굴 및 전달체계] 쉬었음 및 니트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청년 

발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또한,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리단길, 스마트공장 지원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2.4만명, 최대 200만원), 상생연대형성 지원

(최대 50억원)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별첨: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책임자 과  장 허수진 (044-215-8580)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윤호 (044-215-8583)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종호 (044-202-7440)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조아라 (044-202-7458)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267)

청년장학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준 (044-203-6272)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장영진 (044-202-3701)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박진웅 (044-202-370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입지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  효 (044-215-4439)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명진 (044-215-7950)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기택 (044-204-7952)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  린 (02-2100-6311)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최요한
오주윤

(02-2100-6319)
(02-2100-6318)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염철민 (044-200-1994)

청년정책조정과 담당자 서기관 공도연 (044-200-1995)



붙 임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주요 내용


